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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
벤치마킹> 2.

>
벤치마킹의 최종 목표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또는 생산력이나 효율성을 최> ,
고로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방법은 생산품이나 서비스나 과정을 경쟁 대상의 것> .
들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상대에서 한> , .
수 배우자는 진지한 노력입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매우 훌> .
륭한 자세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> .

>
그러나 교육기관을 벤치마킹 할 때 우리는 왜 그런지 떨떠름해지고 맙니다 남들> , .
과 상대 비교 당하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청> .
소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남과 비교하는 것 이라는> ‘ ’
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성> .
인이 되어 좀 느긋해지고 싶은데 그 지긋지긋한 비교를 또 다시 당해야 하니 알>
레르기 반응이 나겠지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> . . .

>
그러나 벤치마킹의 비극은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>
벤치마킹 과정을 자세히 보면 비극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을> . . (1)
선정한다 비교할 항목을 몇 가지 선정한다 그 항목들을 측정한다> . (2) . (3) .
상대 비교한다> (4) .

>
벤치마킹의 첫 번째 과정의 문제점은 지난 호에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대> .
학들이 너도 나도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중심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위험>
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잔소리 코너 에 있어야 하는 말이었지요 이미> . ( “ ” .
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골을 넣는 축구 선수가 가장 인기 좋다고 모든 선수가 공> .
격수가 되길 원하거나 공격수만 기용한다면 히딩크 할배를 모셔와도 아무 꿈도 이>
룰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> )…

>
벤치마킹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비롯합니다 벤치마킹은> .
축소지향적 이며 정량적 이기 때문입니다> (reductive) (quantitative) .

>
교육기관의 품질을 단 몇 가지 항목으로 축소할 수 있을까요 한때 코끼리의 품질> ?
을 상아 길이 하나로만 가늠하던 때가 있었지요 그 결과 코끼리가 떼죽음을 당하> .
고 멸종까지 직면했듯이 교육기관의 존재성을 몇 가지 목표치로 축소할 경우 교육>
기관이 황폐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사회 평생학습이라는 단어와 친숙해> . ,
진 현재 교육기관을 단순한 시각으로 인지해서는 올바른 정책과 전략을 세울 수> ,
없겠습니다> .

>
그래도 비교 항목을 몇 가지로 축소한다면 과연 어떤 항목들이 선정될까요 수치> ?
로 쉽게 측정되는 항목이 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 수 연> . SCI ,
구비 액수 주로 연구 활동에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업적은 수> .…
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수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> .

>
연구 업적에 비해 교육 업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교육 품> .
질에는 강의 평가 점수가 있지만 그 것은 교수님의 교육 활동의 지극히 작은 일부>
만을 반영합니다 연구 생산력에 논문 수가 있듯이 교육 생산력은 수강생 수로 따> .
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학생 명을 가르친 교수님이 학생 명 가르친 교수님보> . 300 30
다 더 높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을 평가할 적에 교수님께서 적은 수의> .
학생을 가르칠수록 학생 교수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품질의 교육이라고 인정하> ( / )
고 있지 않습니까> ?

>



교육은 정량적으로 표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 평가는 그럭저럭 가능하지만> .
교육 평가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잡음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대학은 벤> .
치마킹을 할 때에 말썽의 요지가 적은 항목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벤치마> .
킹을 하면 고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구 업적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 결과 대> . ,
학에 교육을 무시하고 연구에 매달리는 풍토가 자리잡게 됩니다 삐걱 삐걱 한> . …
국에 교육 인프라가 망가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> .

>
삐걱 삐걱 우리는 곧 이 잡음에 익숙해 질 것입니다 마치 서울 시내의 소음에> .…
젖어버린 나머지 고막 상하게 하는 소음이 정상으로 느껴지듯이 말입니다 바로> .
그것이 비극입니다 망가진 교육이 정상인 듯 보여질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> . .

>
우리 모두 아직 삐걱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> ‘ ’ .
우린 아직 무엇이 정상적인 교육인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> .
무엇이 진정한 교육인가 서로 서로 상기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> .
귀가 먹은 동료마저 학생들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> .

>
잔소리 코너><< >>
참다운 교육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끙끙대기란 너무 벅차고> .
쓸쓸하고 절망적입니다 교육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좋은 글을> . .
보면 혼자만 보지 마시고 동료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교육에 대한 좋은 정보 사이> .
트를 아시면 동료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교육에 대한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혼자> .
참석하지 마시고 동료들에게 적극 권하여 함께 참석하십시오 희망을 얻기 위해> .
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희망을 가질 때 개혁이 가능합니다> . .

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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